
[NGN] NGN의 융합서비스 시나리오 

 

NGN (Next Generation Network)은 통신망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화두

이다. 다음 세대의 통신망은 어떤 형태로 제공될 것인가? 어떤 망 구성을 가지게 될 것인

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인가? 등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 중에서 NGN 

서비스는 다른 문제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는 이전에 미래의 통신망이

라는 명제를 앞세웠던 기술들의 사례로 말미암은 결과이다.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에서도 고유의 서비스를 제시하지 못해 대규모 투자에 대한 결정을 망설이

게 했고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기반의 B-ISDN(Broadband ISDN)도 인터넷이

라고 하는 사용자 서비스 지향의 통신망의 등장에 급속도로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전달망 

중의 하나로만 남게 되었다. 사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에 가장 발빠르게 대처해 온 기술

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은 그 동안의 인터넷 서비스의 대량 확산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NGN의 서비스가 미래에 어떤 형태로 제공될 것인지 미리 가늠하게 

해주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NGN의 조기 도입과 확산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

해준다는 사실은 너무도 명확하다. 

 

NGN 서비스 관련 표준화 현황 

그 동안 ITU-T에서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등의 사실화표준 기관들의 표준

화 활동에 비해 벤더와 사용자들의 요구에 느리게 대처해 왔음을 뒤늦게 반성하고 적어도 

NGN 분야에서는 FGNGN과 같은 더욱 집중되고 적극적인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더욱이 근래에 NGN 표준화를 담당하는 SG13에 NGN 서비

스 시나리오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Q.8이 신설됨으로써 이러한 ITU-T의 의도는 더욱 명백하

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ITU-T의 NGN 서비스 시나리오 표준화 작업에 우리나라가 선도

적 위치에 있음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Q.8/13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NGN 서비스 시나리오 표준화 작업은 아직 시작 단계이

므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내 BcN 구축을 위해 거론되고 있는 

서비스 융합의 방향과 유사한 형태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즉, 유

선과 무선 통신망 서비스의 융합,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융합이 NGN에서 지향하는 서비스 

융합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복잡해

진다.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방송 및 통신 관련 법규, 서로 다른 비즈니스 환경, 국익에 대

한 서로 다른 이해 등 국제 표준을 정하는 것에는 많은 난제들이 앞에 놓여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이러한 융합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통신망에서 어떠한 기능들이 포함되

어야 하느냐가 먼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5월에 제네바에서 

열린 ITU-T Q.8/13 회의에서는, NGN 전달망에서의 기능 요구사항의 프레임워크를 우리나

라에서 제시하였다. 



NGN 서비스 시나리오를 위한 전달망 구성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우선 NGN 전달망의 구성을 (그림 1)에서와 같이 제시하였다. 즉, 중

심망 (Core Network), 제어망 (Control Network), SEN (Service Edge Node)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서비스 융합의 관점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SEN이다. 이 SEN은 다양한 유

선, 무선망들을 접속하여 각각의 서비스가 융합될 수 있게 하며 이들을 중심망을 통해 다른 

망으로 연결시켜준다. SEN이 이러한 기능을 갖게 하려면 각 서비스 유형에 해당하는 인터

페이스를 가져야 함은 물론 액세스 망(Access Network)을 통해 호 세션과 애플리케이션 제

어를 동반한 IP 패킷, PSTN 보이스 등의 전달이 가능해야 한다. 

 

(그림 1) NGN 서비스 시나리오를 위한 전달망 구성 

 

NGN 서비스 시나리오 구축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구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리빙리스트에 포함시켜 앞으로 작업해 나가기로 하였다. 각론에 들어가서는 VOIP, IPTV, 심

리스 서비스, 무선/이동 서비스, 방송/분배 서비스, 인터넷 등의 NGN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나리오가 앞으로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NGN에서 VoIP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 구축을 위한 작업이 먼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고객이 관리

할 수 있는 가상 홈 네트워크 (Customer Manageable Virtual Home Network) 서비스, 웹서

비스 기반의 NGN 서비스 시나리오 구축도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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